
경기인터넷신문

광명소방, 청명·한식 및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
입
건조한 날씨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! 화재·구급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대

기사입력시간 : 2024/04/03 [10:46:00] 이병석 기자

▲ 광명소방, 청명·한식 및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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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인터넷신문=이병석 기자] 광명소방서는 오는 4월3일부터 청명·한식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

기간 화재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
청명·한식 기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높다. 또한 제22대 국회의

원 선거기간은 불특정 다수가 선거 관련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소방공무원 

212명, 광명의용소방대원 108명 등 총 320명과 소방펌프차 7대 등 차량 33대를 동원할 방침이다.

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▲산불예방 순찰 등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 ▲소방력 전진

배치로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▲소방서장 중심으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및 인명구조 중심 

현장대응 체계 확립 등 으로 화재 예방·대비·긴급대응 체계의 강화이다.

박평재 소방서장은 “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, 기온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림화재 및 

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높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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